
후회도 미련도 없이 살아라

작성일: 2011. 2. 22. (화)

작성자: 주정신 (하늘무용단)

〔두 달 동안 중고등부 캠프와 부서 모임을 다니면

서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선생님 생각밖에 안 났습

니다. 

주님의 몸이 되어 드리고 싶었고 

육신이 매인 선생님의 몸이 되어 드리고 싶었습니

다. 

마음과는 달리 육이 피곤해 할 때도 있었기에 그때

마다 

“정신 차려! 네가 힘들다고 하면 진짜 웃긴 거야. 

선생님도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하시잖아!” 

생각하며 기도를 다녔습니다. 다른 지역들을 다니다

가 

월명동에 와서 기도할 때면 집중이 안 될 때가 있

었지만 

계속 몸부림쳤습니다. 기도가 집중이 안 되니 

이를 악물고 견디고 버틴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감람산에 올랐고 

선생님을 위해 감람산 기도를 했던 게 생각났습니

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니 감각이 다시 잡혔고 

기도하는 중에 선생님이 오신 것이 강하게 느껴졌

습니다.〕

* 선생님 말씀 *

네가 나 위해 기도해 주니 왔다.

네가 사랑 구하며 기도하니 내가 왔다.

매일 구해.

주님께 구하고 선생한테도 구해라.

합당한 것은 들어주잖아.

예수님 부르면 주님 네 옆에 오시듯이 

나도 네가 부를 때마다 네게 온다. 

그러니 구하는 자는 주님도 나도 

옆에 두고 사는 자가 아니냐. 

지혜로운 자다.

네가 기도하니 네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어 왔다.

너, 내가 요즘 어떻게 사는지 아느냐? 

후회도 미련도 없이 하루를 산다.

정말 열심히 산다.

너한테 이거 말해 주고 싶어 왔다.

이렇게 살아 봐야 안다. 그런 자가 내 심정 안다.

하루하루 나는 그리 살아.

후회하고 싶지 않아 열심히 산다. 최선을 다해 산

다.

주님께 매일 후회도 미련도 없이 사랑 드린다.

주님도 내게 그런 사랑 주시니 나도 드린다.

너도 그렇게 주님 사랑해 드려라.

후회하면 너무 아깝잖아. 미련 두면 그게 뭐냐.

후회 없이 미련 없이 사는 거다.

후회하면 안타깝고, 미련 두면 제 갈 길 못 간다. 

나는 생명들한테도 최선을 다한다.

후회 없이 사랑해 주고 미련 없이 최선 다해 

품어 주고 대해 준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세상에 미련 두지 

말아라. 

그러면 하늘길 가는데 세상에 발목 잡힌다.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삶을 주께 맡겨라. 

내가 그렇게 살았다.

세상 미련 없이 오직 한 길만 갔다.

두 길은 갈 수 없어. 

한 길만 갈 수 있다.

나는 인생 최고의 길을 택한 거다.`

기도할 때도 미지근하게 말고 주님께 집중해서 

나처럼 주님 꽉 붙잡고 있어야 해.

기도할 때도 주님께 최선을 다해야 한다.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니 시간 내어 드려야 한다.

매 순간 매시간 최선을 다해서 행하면 된다.

매일 노력하고 매일 달려야 그렇게 살 수 있는 것

이다.

인생 대충 살면 세월 흘러갈수록 미련만 커지다가 

후회한다. 

나도 늘 후회 없이 미련 없이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다.

주님 네게 오셨는데 네가 딴 생각하면 

주님 다른 자에게 가신다. 그럼 너 분명 후회해요. 

후회 없이 살아라, 알겠냐? 

후회 없이 미련 없이 살아보자. 



오늘 너한테 왔다 간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했는데 정말 했네? 잘

했다!

거 봐, 책임분담이잖아. 너 행한 대로다. 

행하니 주님이 허락해 주신 거다. 

내 기도해 줘서 고마워. 힘이 난다. 

나도 늘 너희 기도한다. 잘해라. 안녕.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

사드리며 

제게 와 주신 선생님께도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와주셨습니다.)

* 예수님 말씀 *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를 진정 사랑하니 네게 왔노

라. 

너를 사랑하여 너에게 왔노라. 

너도 나를 사랑하니 기쁨이로다. 

사랑하는 선생 만나니 네 영, 육 좋아 날아다니고 

마음 새롭게 살고자 하는구나. 

말씀대로 네가 구하니 

나 영계의 주인인 예수가 허락한 것이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준 것이다. 

진실로 내게 구하는 자에게 문을 열어 준다.

네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기에 응답하여 열어 준 

것이다.

그래, 선생 얘기는 잘 들었느냐?

선생이 그렇게 사니 네게 알려주는 것이다. 

너는 후회도 미련도 없는 사랑을 아느냐?

내가 바로 너에게 그런 사랑을 준다. 

아낌없이 내 모든 것을 내어 준다는 것이다. 

내 육이 있었을 때도 나는 죄로 덮인 인류를 위해 

내 한 몸을 바쳐서 희생했으며 

내 것을 다 내어 놓으며 사랑하였다.

지금은 내 영의 몸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너희를 

온 사랑 다해 진리를 가르치며 사랑으로 품어 준다. 

정말 후회하지 않고 미련도 두지 않을 만큼 

끝까지 책임진다.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 행한다. 

영원한 고통의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 

내 마음 다해 내 영혼 다해 뛰고 달린다.

하지만 많은 자들이 나를 찾지도 부르지도 않고 산

다. 

사망의 길을 거닐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끝내 사망 지옥에 갇혀 나오지 못할 때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후회하며 괴로워한다. 후회의 고통을 겪는다. 

후회하는 지옥이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이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라.

선생이 인생 하루를 후회도 미련도 없이 살기에 

영육 간에 성공한 것이다. 

후회도 미련도 없이 살라는 것은 

그때그때 온 신경을 써서 최선 다해 

노력으로 행하라는 것이다.

선생이 늘 그렇게 하였다.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전도할 때도 

그날에 그때에 최선을 다해 이루었노라. 

그렇게 행할 때 얻고, 

그렇게 행할 때 큰 깨달음이 있는 것이다.

그런 삶을 살아야 하루하루 나를 놓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이란다. 

나의 사랑아,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에 

후회도 미련도 없을 만큼 수많은 말씀을 주고 있다.

선생은 최선을 다해 내 말씀을 받는다. 

그러기에 너도 늘 내게 최선 다해 오너라. 

사람이 후회하면 괴롭다. 

후회하는 삶을 사는 자는 헛된 삶을 산 것이다. 

그때에 제 할 일 최선 다해 행하기만 해도 

후회하지 않을 것인데, 그렇게 살지 않으니 후회한

다. 

사람이 미련 두면 갈팡질팡한다. 

미련을 두고 행하는 자는 후회할 것이다. 

그러니 미련 없이 살아라.

네게 알려주는 것이다, 후회하지 말라고! 

그러니 진정 그리 살아라. 

지금은 재림의 황금기인 것을 아느냐?

지금 행할 때 제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내가 재림하는 그때에 분명 후회한다. 

나를 맞지 못하여 후회한다.

나를 온전히 맞이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때에 나의 말씀대로 열심히 행하여라. 

그래야 맞는다.

천사장 나팔 불 때 휴거되지 못해 



눈물 콧물 쏟으며 후회하지 말고 

그때 가서 ‘주님께 잘할 걸’ 

‘선생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을 때 잘할 걸’ 하

며 

후회막심 인생 살지 말고, 진정 지금 최선 다해 변

화하여 

최선 다해 과정 중의 재림을 맞아라. 

오직 내게 집중하여라.

그 이유는 지금은 내게만 집중해도 

시간이 모자라는 때이니 그런 것이다. 

내 사랑하는 이여, 내 이야기를 잘 알아듣겠느냐?

온전히 행해 얻어라. 

지금 네가 하루를 보내는 것도 잘해라.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다.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것을 알고 행하여

라.

그때는 그때뿐이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때그때 최선을 다해라.

너를 만들 수 있는 귀한 시간인 것을 잊지 말아라. 

후회 없이 사랑하자. 미련 없이 행하자.

오늘 네게 깊은 얘기 하였으니 그리 살아라.

늘 내게 나아오고 나와 통하기를 바라며, 

어려운 산일지라도 꿋꿋이 오르니 내가 온 것이다.

고맙다. 사랑해! 

어려운 일 있으면 나와 선생이 함께하니 말하여라.

내가 너에게 맡긴 것도 선생이 네게 맡긴 것도 

늘 행해 꾸준히 하여라. 후회도 미련도 없이 말이

다. 

안녕. 


